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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계명대학교에서 온 최아영이라고 합니다. 일본에 온지 아직 그렇게 시간

이 지나지 않은 기분이 드는데, 벌써 귀국할 때가 가까워져 오다니, 조금 아쉬운 

마음이 듭니다. 반 년간의 유학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, 그럼에도 여러모로 성

장으로 향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

 먼저, 수업을 통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는 일본어전공자로서, 모교

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기에, 

무리를 해서라도 많은 수업을 들어, 조금이라도 많이 배우고자 하였습니다. 해외

에서의 자취는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 많고,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, 수

업도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만, 점차 익숙해지며 매우 유익한 

배움을 다수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, 언어와 문화(일본사

정연습5A)입니다. 이 수업에서는 저희들 유학생과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모두, 

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여러분이 모여, 국가 아이덴티티나 한일관계에 대해 

이야기하는 활동을 하여, 저로서는,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평생 깨닫지 못했

을 여러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. 이 수

업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말하자

면, 마주보는 것의 중요함입니다. 생각한 전

부를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

습니다만, 마주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

없다는 것을 배워, 이 수업을 들어 정말 좋

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전공에 관

한 정규수업도, 처음의 목표대로, 모교에서는 

배울 수 없는, 일본에 있기에 배울 수 잇는 

지식이나 의견을 얻을 수 있어, 매우 기쁩니



다. 특히 일본인 대상의 일본어・일본문학에 관한 수업이라는 점에서, 외국인을 

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살아있는 의견이 유학기간 

중의 무엇보다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. 

 다음으로, 수업 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

하겠습니다. 저는 일본에서 밖에 할 수 없

는 경험이라고 한다면, 일본의 전통 예능을 

관람・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

러한 생각에서, 저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

의 서클인 교겐 연구회에 들어가거나, 국제

교육 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

참가하며, 최대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자 

하였습니다. 교겐 연구회에서는, 실제 교겐

을 관람하거나 매주 있는 보통연습과 월 2회 정도의 시범연습을 통해 교겐에 대

해 배웠습니다. 국제교육 센터의 이벤트 중에서는, 가부키 감상회가 가장 기억에 

남습니다.   

 마지막으로, 유학기간 중 신세를 진 분들

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. 교환유

학생 담당의 하기와라 아키코 선생님, 유학

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면의 정보도 신

경 써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지도

교원인 이시이 쿠미코 선생님, 바쁘신 와중

에도, 매월의 보고를 읽으시고, 조언해 주셔

서, 그리고 매우 좋은 수업을 경험하게 해 

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


